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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을 탓하지 마세오     16-09-28a

요즘 좋지 않은 현상을 보면 기성세대의 탓에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성세대는 이미 노인들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의 잘못이 노인들의 탓은 아닙니다. 


노래에서 멜로디를 빼버린 것은 노인들이 한 짓 아닙니다. 랩을 들어보십시오. 멜로디가 없습니다. 그래도 음악이랍니까?  의상이나 몸매에서 긍지를 빼버린 것도 노인들이 한 짓 아닙니다. 한 때는 옷을 입을 때 단정한 맵시를 보이려고 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의 의상이나 몸가꾸기를 보셨습니까? 바지통은 일본의 씨름꾼들에게나 맞을 정도로 크고 머리 모양은 사방으로 뻗어나갔으며 아름다웠던 가슴이나 팔에는 흉한 문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귀거리 코거리도 모자라서 입술거리까지 달고 다니는 짓은 노인들의 세대가 만들어낸 유행이 아닙니다. 여자들도 곱고 다소곳한 외모를 갖춘 때도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감히 젊은 여자들이 배꼽을 내 놓고 찢어진 청바지를 멋으로 여기는 풍토가 생겼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이런 유행도 기성세대인 노인들이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운전에서 예의를 빼버린 것도 노인들이 한 짓 아닙니다. 규정 속도로 운전을 한다고 뒤에서 경적을 울려대고 위험할 정도의 간격을 두고 끼어 들어 오거나  빨리 가지 않는 다고 욕지거리를 하며 손꾸락 욕질을 하는 무례를 만들어낸 것도 노인들이 한짓 아닙니다. 사랑에서 낙만을 빼버린 것도 노인들이 한짓 아닙니다.  남녀간에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하여 영화나 광고에도 야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풍토도 노인들이 한짓 아닙니다. 사랑을 묘사하는 영화에도 노인들의 세대에서는 깊은 낙만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에 앞서서 가슴을 오래오래 적셔줄 낙만을 추구했습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이 과연 낙만을 알고 있는지 의삼스럽습니다.


결혼에서 일편단심을 빼버린 것도 노인들이 한짓이 아닙니다.  “백년해로” 나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등의 어휘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젊은 부부가 웃으면서 이혼장에 싸인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동방의 예의지국이라는 한국이 이혼율에 있어서 세계에서  선두그룹에 끼었다고 합니다. 노인들의 세대는 소설로서 춘향전을 썼고 일개의 기생이라도 논개 같은 절개와 충성을 보였습니다. “烈女는 不仕二夫이오 忠臣은 不仕二君”이라는 표현도 무의미하게 만든 요즘의 현실도 노인들이 한짓 아닙니다. 


보모에서 책임을 빼버린 것도 노인들이 한짓 아닙니다. 자녀들을 기 안죽이고 기른다고 버릇 없이 가르쳤기 때문에 요즘의 아이들은 선생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노약자들을 대우하는 미덕도 모릅니다. 선임 병사로부터 야단을 심하게 들었다고 해서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하여 동료 병사들을 여러 명 죽인 군인도 있었습니다. 이런 병폐들도 그를 기른 보모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풍요하지는 못했지만 노인의 세대에서는 부모들이 책임감을 발휘하여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가족에서 단합을 빼버린 것도 노인들이 한짓 아닙니다. 가족은 시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말씀은 위엄이 있었고 자녀들은 감히 어른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나이든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주장은 수구 보수세대라고 비웃고 마는 현실을 가져왔습니다. 40만 넘으면 직장에서 퇴출될 것을 걱정하게 되고 50이 넘으면 설곳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소년 소녀들이 길가에서 비행을 저질르는 모습을 보고도 어른들이 감히 타이를 용기를 낼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경로” 라는 말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사용하는 어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60세 이상된 사람들은 투표도 하지 말라”는 말을 지도급 인사가 할 정도로 노인들이 무시당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런 풍토도 노인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을  탓하지 마십시오”는 다음 방송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  

